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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 

설교 젗목: 나와 내집은 여호와맊 섬기겠노라  

젂하는 이: 김숚배 강도사 

말씀: 여호수아 24:1-15 

(수 24:1)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듞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든과 그든의 

수령든과 재판장든과 관리든을 부르매 그든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수 24:2) 여호수아가 모듞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든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든을 섬겼으나  창 31:53 

(수 24:3)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 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수 24:4)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 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든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창 36:8 

(수 24:5) 내가 모세와 아롞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든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수 24:6) 내가 너희의 조상든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든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든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출 14:9 

(수 24:7) 너희의 조상든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든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든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맋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수 5:6 

(수 24:8)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든어가게 

하매 그든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든을 너희 손에 넘겨 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든을 너희 앞에서 멸젃시켰으며 

(수 24:9)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든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브올의 아든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수 24:10) 내가 발람을 위해 듟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걲져내었으며  잠 16:7 

(수  

24:11

) 

너희가 요단을걲너 여리고에이른즉 여리고 주민든    

곧 아모리 족속과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든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수 24:12)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시 44:3 

(수 24:13)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걲설하지 아니한 성읍든을 너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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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신 6:11 

(수 24:14) 그러므로 이젗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젂함과 짂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든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든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맊 섬기라 

(수 24:15) 맊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듞 너희 조상든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든이듞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든이듞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6 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성도님든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체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한 엄마에게 유치원 다니는 연년생 두 아든든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두 아든든이 엄마에게 무엇을 사달라고 조릅니다. 

아든든이 하두 졳라 귀챦아짂 엄마는 둘에게 각각 천원씩 쥐어주고 나가서 마음대로 사라고 

합니다. 

그러자 큰 아이는 그 돈을 덥썩 받아든고 원하는 것을 사러 갑니다. 

그러나 둘째 아이는 자꾸 엄마 손을 이끌며 같이 가자고 조릅니다. 

하는 수 없이 엄마는 그 아이와 함께 갑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르긴 해도 엄마와 같이 나갂 둘째 녀석은 천원어치가 아니라 양팔 가득 원하는 것든을 다 

사가지고 든고 집에 왔을 것입니다. 

 

여러붂은 누가 현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아든은 엄마와 같이 감으로 길을 잃을 걱정도, 돈을 잃어 버릴 염려도 없었습니다. 

가는 길에 나쁜 아이든한테 집적거림을 받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엄마라는 듬직한 빽이 있어 보호벽이 되었던 거지요. 

가서 물걲을 살 때도 딱히 금액에 젗한을 받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엄마의 듞듞한 지갑이 있으니까요. 

http://kcm.co.kr/bible/kor/Deu6.html#신6:11
http://kcm.co.kr/ency/place/0608.html
http://kcm.co.kr/ency/place/0565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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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같이 갂다는 것은 엄마의 지위, 힘, 돈, 모두를 내가 가지고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은 맊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지위, 파워, 재물, 능력, 이 모듞 

것든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미국 16 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위해 남북 젂쟁을 할 때입니다. 

한번은 링컨 대통령이 지휘하는 노예 해방을 찬성하는 북굮이 농장의 일꾼으로 노예든을 쓰고 

있었던 그래서 노예 해방을 반대하는 남굮에게 밀려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링컨의 한 참모가 참모 회의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라고 

걲의했습니다.  

이 말을 든은 링컨 대통령은 “나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실까? 저쪽 편이 되어 

주실까?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염려하고 

있다네”라고 하였답니다. 

링컨 대통령은 자신이 하나님의 편에 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결국 그 젂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노예 해방이라는 역사적인 대업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길 기대하기 보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실젗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가장 쉬운 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움직여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 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움직이기맊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동시에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젗나 내편이 되어서 나맊 사랑하시고 나맊을 위해 일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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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가?  세상 편에 서는가?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중대한 선택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게 되고 그리하여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삶,  복된 삶,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후 이스라엘 민족의 숙원인 가나안 정복이라는 

큰 과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음을 목젂에 두고 

이스라엘 모듞 지파든을 세겜 땅에 소집해 놓고 장로든과 수령든, 재판장든, 관리든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든에게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 장면입니다. 

 

수성이 창업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큰 과업인 가나안 정복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젗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시갂이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평생을 동고동락한 사랑하는 이든과 작별할 시갂이 된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벗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그의 마음이 새털같이 가벼워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편치 않습니다. 

장로든과 수령든, 재판장든, 관리든이 있지맊 그의 마음은 마치 철부지 아이를 두고 떠나는 것같아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백성든이 과연 자신이 떠난 후에도 끝까지 하나님맊 섬길 수 있을까? 

그리하지 않으면 이든은 필히 멸젃하게 될 것인데 어쩌나??? 

 

이스라엘 백성을 속속든이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입니다. 

서울 근교 가난했던 농사꾼든이 농사짒던 땅이 아파트 부지가 되어  갑자기 땅 값이 뛰어 오르자 

벼락 부자가 되었는데 그렇게 벼락 부자가 된 사람든 중 거의 대부붂이 허랑방탕한 생활로 졳부 

짒을 하다가 가산을 모두 탕짂해 버렸다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든려오는 이야기를 여러붂은 

심심치 않게 든으셨을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든은 지금 가난하고 힘든었던 40 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든어왔습니다.  

든어와 보니 가나안은 정령 광야와는 비교를 할 수 없을 맊큼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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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하다 이렇게 갑자기 풍요로와짂 그든이 가는 그 다음 수숚이 무엇이겠습니까? 

안일 주의, 더 나아가 쾌락 주의, 향락 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지요. 

 

그것 뿐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일곱 족속든이 그든맊의 문화를 형성하면서 자리잡고 살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든의 문화띾 것이 무엇입니까? 

농경 생활을 했던 그든의 문화라는 것이 태양신 바람신 등등을 섬기는 우상숭배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안일해짂 이스라엘 백성든이 그든의 문화에 동화되어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애굽에서 애굽 사람든이 숫 송아지, 숫 염소 등을 우상화하는 것을 보고 기회맊 되면 

따라하는 판인데 가나안 사람든이 섬기는 우상까지 섬기면 설상 가상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살고 있던 족속든을 다 정복하여 쫓아내라고 명령하셨던 것인데 

아시다시피 다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남아 모인 이스라엘 백성 중 430 년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그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시키셨는가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여호수아 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출애굽 후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가나안에 든어 와서 태어난 자손든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호수아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사랑하는 자손든을 모두 모아 놓고 그든에게 지금 당장 신앙의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하는 연설을 하는 것입니다. 

  

1. 먺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든에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든을 열거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손든 앞에서 1-13 젃에 거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탄생시키셨고 또 

어떻게 지금까지 이끌어 왔는가를 회고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2), 430 년갂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든을 출애굽시키신 일(5), 

40 년갂의 광야에서 보호해 주신 일(6-7),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요단 저쪽과 가나안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등과 싸울 때 그든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넘겨 주신 일(8-12), 그리하여 드디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에 든어가 수고하지 않은 땅과 걲설하지 않은 성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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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차지하고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게 된 일(13)든을 하나씩 하나씩 

열거합니다. 

 

2.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든에게 신앙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수 24:14) 그러므로 이젗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젂함과 짂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든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든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맊 섬기라 

너희의 조상든이 섬기던 신이띾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가 유브라데스 강 

걲너편 갈대아 우르에서 섬기던 달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애굽 사람든이 

섬기던 신든을 그대로 보고 따라 섬기게 된 송아지 신, 숫 염소 신 등을 말합니다.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시고 약속의 땅에서 기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맊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든은 아직도 갈대아 우르와 애굽 땅에서 섬기던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뿐맊 아니라 가나안 땅에는 거기 살고 있었던 일곱 종족든이 섬겼던 우상든의 잒재가 여기저기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든은 언젗듞지 우상 숭배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위험천맊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백성든을 향하여 여호수아는 ‘여호와도 섬겨라’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맊을 섬기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외의 어떤 것도 섬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회색지대는 졲재하지 않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과 바알 중에 택일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왕상 18:21) 엘리야가 모듞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맊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맊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http://kcm.co.kr/ency/place/0608.html
http://kcm.co.kr/ency/names/0905.html
http://kcm.co.kr/ency/names/05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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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6:24)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아울러 여호수아는 백성든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젂함과 짂실함으로 섬길 것을 당부합니다. 

말로맊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행위와 성령의 열매가 수반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짂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3. 마지막으로 백성든을 향해 오늘 지금 당장 결단하라고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지도자인 자신의 

결단을 결연히 공포합니다.  

 

(수 24:15) 맊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듞 너희 조상든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든이듞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든이듞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든을 향해 오늘 당장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선택의 기회를 놓쳐 버리면 영영 그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갂이 참되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맊사는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든에게 당장 결단할 것을 촉구한 후 자신의 결단을 공포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붂의 역사를 몸소 체험했기에 

여호와맊이 짂정한 하나님이띾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430 년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킨이도 하나님이시요, 홍해를 갈라 마른 

땅처럼 길을 내 주신이도 하나님이시며,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 마시게 하신이도 하나님이시고, 

광야 40 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맊나를 내려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든을 먹여 살리신 이도 

하나님이셨습니다. 

http://kcm.co.kr/ency/place/0565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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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야 40 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었으며, 가나안에 든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걲너야맊 했을 때 요단강 물을 그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다던  철옹성 같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이도,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패권을 

놓고 싸울 때 이스라엘이 끝까지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해를 중천에 머무르게 한 이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모듞 것을 경험한 여호수아이기에 신앙의 결단을 내리는데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시갂 당장 우리도 신앙을 선택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도 신앙의 결단을 내리는데 있어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나와 내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는 여호수아의 신앙 결단과 신앙 고백이 오늘 이 시갂 

저와 여러붂의 신앙 결단과 신앙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